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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마을로 되어가는 과정

 논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김 시 환

우리 마을은 노인회는 잘 구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단체는 미약했다. 

그런 미약한 단체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야 했다.

 바로 마을공동체 복원이 필요했다. 예전에는 ‘동네 잔치’라는 말이 있었다. 한 가

정의 일을 마을이 함께 하곤 했다. 그만큼 서로 협동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은 

함께 했다.

 그러나 농촌 마을까지도 도시형 생활기반이 마련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졌다.

그래서 마을부녀회와 청년회의 활성화가 절실했다.

 마을부녀회와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그

런 생각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었다.

그 자치회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이루려 했다.

그러므로 마을 이장역할은 중요하다. 이장이 변해야 마을이 살 수 있다. 주변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마을주민들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야 한다. 더 나아가 이웃공동체(이웃마을)와의 소통 또한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젊

은층의 부재로 마을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지속가능하기 위해 또 필

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되어진다.

첫째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작지만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한다.

셋째 마을의 노령화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해결된다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날 것이다.


